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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프라퍼티, 아이들 꿈 자라는 보금자리 만든다
- 관계사 협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별꿈자리’ 사회공헌활동 강화 -

	□ 공간 기획·시공·가구 지원까지 관계사 전문성 투입해 사업 완성도·규모 한층 강화
□ 신세계프라퍼티·건설 임직원 100명 서포터즈로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정비 
□ 신세계까사 가구 기부 더해져 사업 규모 확대…하남∙고양∙청라 아동 가정 지원



진정성 있는 ‘지역 동반성장 파트너’ 신세계프라퍼티가 관계사와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 ‘별꿈자리’를 본격 추진하며 ‘선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1월 자사의 공간 기획 역량과 신세계건설의 시공 재능 기부를 결합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해당 사업을 ‘별꿈자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비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별꿈자리’는 ‘별들이 꿈꾸는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담은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 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임직원의 재능 기부뿐 아니라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비 지원과 신세계까사의 가구 기부가 더해져 사업 규모와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임직원 약 100명이 ‘별꿈 서포터즈’ 봉사단으로 참여해 도배와 장판 교체, 벽면 보강 등 주거 공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신세계까사는 침대, 책상, 수납장 등 아동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간 기획과 시공, 가구 지원 등 관계사의 전문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됐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대비 약 4배 규모로 확대돼 연간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하남과 고양 지역 취약계층 아동 가정 6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고양과 청라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이어갈 계획이다.

 별 첨: 신세계프라퍼티, 아이들 꿈 자라는 보금자리 만든다 사진 5매
[사진 설명(1)~(5)] 신세계프라퍼티가 신세계건설과 신세계까사 등 관계사와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 ‘별꿈자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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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4월 21일(화) ‘별꿈자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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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4월 21일(화) ‘별꿈자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직원들이 장판을 교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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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4월 21일(화) ‘별꿈자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 직원들이 장판을 교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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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4월 21일(화) ‘별꿈자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 직원이 매트리스를 교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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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별꿈자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신세계까사 직원이 주거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가구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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